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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위원회·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해남 솔라시도에서 정책간담회 개최

- 신재생에너지·첨단산업 융합된 미래 성장 모델로서 솔라시도 비전 공유

- 태양광 부지 규제 완화·분산형 전력망 구축·인프라 지원 등 정책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수석부위원장 안도걸)와 산업위기

지역살리기위원회(위원장 안도걸)는 29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선대위 측에서 안도걸 수석부위원장, 황정희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 임수아 선대위 조직본부 광주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대한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대표와 고형권 BS그룹 부회장 등 민간전문가 

10명이 함께 했다. 

 솔라시도 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BS그룹은 솔라시도를 AI 데이터센터 허브

이자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제안에

는 ▲인근 염해농지 및 유휴수면의 태양광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

지역 분산형 전력망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글로벌 데이터센

터 유치를 위한 변전소 선제 구축 ▲전력·통신·용수 등 기반 인프라 지

원 등이 포함됐다.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솔라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을 육성하는 미래 성장 모델”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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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가 설립된다면, 청년 인재와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

와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안 수석부위원장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AI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해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솔라시도가 글로

벌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구하겠

다”고 강조했다.

< 별첨 > 간담회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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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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